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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건강보험 과대징수금 1억1천4백50만 달러 소비자 및 기업에 환불' 발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11개의 보험회사에 2010년 573,748의 보험 
계약자들로부터 과다 징수한 건강보험료 1억1천4백50만 달러를 환불해 주도록 
명령했다고 밝혔다.    
 
Cuomo 주지사는 “요즘 같은 경제상황에서는 한 푼이라도 소홀히 할 수는 없는데, 이 경우 
보험 회사들은 뉴욕 주민들에게 거금 수백만 달러의 바가지를 씌운 것”이라면서,  “이번 
일은 회사들에게 우리가 감시하고 있으며, 우리는 뉴욕 주민들의 재정에 부당하게 피해를 
주는 어떤 행위도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뉴욕 주의 법에 따르면 보험업자들은 수금한 보험료 1달러당 82센트를 건강관리에 
사용해야 한다.  “의료 손실율” 또는 “MLR”이라고 알려진, 건강관리에 사용된 금액이 82 
퍼센트 이하일 경우 보험업자들은 보험계약자들에게 그 차액을 돌려주어야 한다.  이 
요건의 목적은 건강보험업자들이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장려함으로써 
보험료의 대부분이 건강관리를 제공하는데 쓰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보험료의 
82퍼센트 이외의 금액은 보험업자들의 비용, 일반 관리비 및 이윤으로 돌아간다. 
 
금융서비스부 감독관  Benjamin M. Lawsky는  “소비자들이 이 돈을 받게되는 것은 
희망적이지만, 소급 환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보험료의 인상으로 인해 보험 
혜택의 범위를 낮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금융서비스부는 사전승인법을 통해 
요금이 걷잡을 수 없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보험업자들이 보험료를 건강관리에 
충분히 사용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들이 환불을 받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금융서비스부 (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DFS)의 정보에 따르면 11개 건강보험 
회사들이 제공한 의료보험이 이 82퍼센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 대부분의 환불금 - 총 4천4백70만 달러는 51명 이상의 그룹을 커버하는데 사용되는 
대그룹 시장 141,829명의 보험에 대해 지급된다.    

 다른 2천5백만 달러는 50명 이하의 그룹이 있는 회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그룹 시장  
290,520명의 보험에 대해 환불된다.   

 총 2천7백20만 달러는 개별적으로 보험을 구입한 16,773 명에게 환불된다. 
 주가 후원하는, 개인 및 소규모 사업주들을 위한 건강보험 프로그램 HealthyNY 플랜에 
가입한 27,907명은 270만 달러의 보험료를 환불받는다.  

 다른 1천4백90만 달러는 Medicare Supplemental 및 Medicare Complementary에서 보험을 
구입한  96,719명에게 환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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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그룹과 개인, 직불 시장 보험계약자들에게는 이미 환불금이 지급됐다.  DFS는 
보험업자들에게 대그룹 시장의 영향 받은 보험계약자들에게 12월15일까지 환불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Cuomo 주지사와 Lawsky 감독관은 또한 오늘 건강보험 업자 등급 기록의 공개를 보장하기 
위한 활동이 성공적으로 완료됐다고 발표했다.  모든 보험업자들은 금융서비스부가 이 
정보를 대중에게 발표하는 것에 대한 이의를 모두 철회했다.  이러한 기록들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경쟁을 조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은 환불 명령을 받은 보험업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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